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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누정-광주 <6>관덕정

1963년준공광주활터중심

사직공원내궁도장에위치

관덕정시중당과녁터구성

서까래모양콘크리트구조물

부드러운곡선전통미느껴겨

2017년등록문화재로지정

관덕정(觀德亭)은사직공원안에있는정

자다. 정확히말하면사직공원내궁도장에

있는사정(射亭)이다.활터에세운정자(亭

子)라여느곳의누정과는다른분위기를발

한다. 쉽게 발을 들여놓을 수 없는, 위엄이

깃들어있다.관덕정에들르기위해선옷매

무시를 단정히 하고 흐트러진 마음 자락은

추슬러야할것같다.

문헌에따르면조선시대중기광주에는사

장(射場활쏘기장)이있었다.희경루(喜慶

樓)를중심으로궁동(弓洞) 방향으로펼쳐

져있었다. 희경루는지금의충장우체국자

리에있었던 2층누각이다. 1895년 광주읍

지 지도에는 동오층석탑 옆에 사정(射亭)

이표기돼있다.

그러나 이후 활터 위치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않다. 분명한것은천변과광주공원

등에서활쏘기를하다지금의자리로옮겨왔

다는것이다.당시가1961년무렵이다.이후

광주활터의중심지로맥을이어왔으며지난

2017년에등록문화재로등재된다.

관덕정은 사직산 아래쪽에 있다. 사직공

원 전망대에서는 지척이다. 초여름 녹음이

우거진사직산은풍취가그만이다. 눈에닿

는나무와풀과산의능선이죄다푸르다.여

름날녹음은그자체로하늘이하사한은전

이다.

수풀사이에드문드문돋은시퍼런시누대

도보인다.손가락굵기만한시누대는비탈

에서도견고하다.한치의흐트러짐없이제

자리에뿌리를내린모습이대견하다.시류

에영합하지않고대의를지키는선비의자

태가 어른거린다. 가끔씩 들려오는 새들의

지저귐도 푸르다. 귓가가 시원해지고 온몸

이푸르게물들것도같다.이편에서도노래

한소절쯤은휘파람으로보응해야할것같

은분위기다.

관덕정이자리한사직산은지금의사직공

원을지칭한다. 일제강점기인 1943년 지정

된 광주 제2호 공원이다. 일반적으로 사직

(社稷)은 나라나조정, 왕조를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을 뜻한다. 한편으론 고대 중국

에서새로나라를세울때천자와제후가제

사를지내던토지의신과오곡의신이라는

의미도담고있다.

이른아침관덕정에가면활시위를당기는

이들의모습을볼수있다.화살은바람을가

르며날아가과녁에박힌다.시위가향하는

중심은 선명하면서도 흐릿하다. 활의 중심

은늘무념무상의심중일것같다.허공을빗

겨 빠르게 날아가는 화살은 외견상 과녁에

박힐지라도그것이수렴되는지점은일편단

심, 충(忠)의정신일것이다.

조선시대선비들의모든관념은충으로수

렴됐다. 활쏘기를 장려해 심신을 수련하게

했던 것은 그런 연유다. 임란, 호란과 같은

국난을거치며충을지지하는이념과수련의

방편으로활쏘기는더욱보편화됐다.

무엇보다양림산과사직산일대에는화살

의원재료인시누대가많았다.문헌에시누

대를납품하고관리하던관죽전이있었다고

기록된 걸 보면 근동을 중심으로 활쏘기가

성행했음을알수있다.

지금의 관덕정은, 광주읍성 안에 있던

활터가 1961년옮겨온이후 1963년 준공

된 것이다. 본관인 관덕정과 부속건물인

시중당(時中堂), 그리고과녁터로구성돼

있으며 활 쏘는 지점에서 과녁까지는 약

145m다.

정자하면대개목조건물인데이곳은예외

적으로 콘크리트 건물이다. 치맛자락처럼

부드러운곡선과서까래모양의구조물은단

아하면서도 전통미를 발한다. 처마의 곡선

과후림이나주두등은전통목조건축에근

거를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통과

현대의절묘한조화를느낄수있다.

사실관덕(觀德)은조선시대관아에속한

건물가운데있던이름이다. 다분히철학적

인깊은뜻이투영돼있다는것을짐작할수

있다. 위정자들은덕을우선으로두고백성

의삶을살폈던것이다.

한편으로활쏘기는덕행의일환이라는의

미로 격상된다. 활쏘기의 기본자세가 덕을

살펴보는 것과 다름없다는 뜻이다. 예기

(禮記)의 사의편에 나오는 글귀, 활쏘기

로 덕을 살핀다라는 사이관성덕 (射以觀

盛德)에서유래를찾을수있다.

관덕정에걸린궁도9계훈이라는 강령에

서 삼가 행해야 할 부분을 짐작할 수 있다.

일상에서도 적용 가능한 내용들이다. 사랑

과 덕으로 본을 보이는 인애덕행 , 매사에

성실하고겸손하게행하는 성실겸손 ,행실

을신중히하고절조를굳게지키는 자중절

조 , 예의범절을엄격히지키는 예의엄수 ,

청렴겸직하고용감하게행하는 염직과감 ,

몸과마음을바르게하는 정심정기 등이그

것이다.

천득염 한국학호남진흥원 원장은 활쏘

기는사람의덕을본다는뜻에서유래한것

에서보듯활을쏘아목표를이루기에앞서

마음의자세를올곧게수련해야함을이르는

것같다며 활쏘기가행해지는관덕정은광

주근현대체육시설의역사를담고있는광

주의대표국궁장이라고말했다.

천원장의말처럼중요한것은 관덕정이

라는명칭에서린뜻이다.관덕정(觀德亭),

관죽전(官竹田)의 동음이의어인 관을 지

지하고연계하는것은대나무다. 어느곳으

로치우치거나부러지지않고올곧게자리를

지키고선대나무의천품,덕성이다.대나무

는유연함과강직함, 올곧음과신축성을견

지한다. 흔들리나꺾이지않으며직선을지

향하나곡선의특질을버리지않는다. 대나

무는두가지상반된덕목을모두갖췄다.관

덕정에서볼수있는것은그런대나무의품

성이다.

관덕정은학생을대상으로체험프로그램

을통해궁도활성화를위해노력하고있다.

관덕정에서만난강원주광주남구궁도협회

회장은 관덕정은사직공원내에자리한연

유로경관이좋을뿐아니라도심속힐링의

장소로제격이라며 이곳을찾는시민들이

나 학생들에게 우리의 전통 무예인 궁도가

더많이알려질수있도록관덕정차원에서

도노력하고있다고말했다.

/글사진=박성천기자skypark@

사직공원안에있는 관덕정은우아하면서도전통미를발하는누정이다. 1963년준공된이곳은궁도연습장으로활용되고있다.

사직공원랜드마크인전망대.

활쏘기로덕행을살피다,심신을수련하다

관덕정입구에있는그림.

관덕정앞에있는활쏘기장.


